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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교육

‘SAT가 ACT보다 어렵다’는 
소문의 진실은?

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

학부모들 사이에서 대학 입학을 위

한 표준화 시험인 SAT와 ACT에 대

해 나도는 소문 하나가 있다. 바로 

SAT가 ACT보다 어렵다는 것이다. 

정말 그럴까? 미래교육연구소(소

장 이강렬) 소문의 진실 여부에 대

해 설명했다.

▣ ACT가 SAT보다 쉽다?

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는다. 

SAT 시험을 여러 번 봐도 성적이 

오르지 않는 학생들과 그 학부모

들은‘ACT로 바꾸면 안 되나요’

라고 말을 한다. 결론부터 이야기

하면 문장, 즉 ACT 지문이 SAT보

다 쉽다. 그러나 지문이 대단히 길

고, 또 질문 문항이 훨씬 많아서 객

관적으로 ACT가 SAT보다 쉽고 그

래서 점수가 더 잘 나온다고 말할 

수는 없다. 

2017년 3월 이전의 SAT는 분명 

문제가 어려웠다. 비판적 사고력을 

측정하는 시험으로 ACT보다 어

려웠다. 평생에 한번 쓸까 말까 하

는 어려운 단어가 지문 속에 등장

하기도 했다. 그래서 많은 학생들

이 ACT로 쏠리고, 이곳저곳에서 

SAT 문제점을 지적하자 콜먼 SAT 

회장은 2017년 3월부터 대대적으

로 SAT 시험을 개편했다. 결과적

으로 ACT와 난이도가 거의 비슷

하게 됐다. 정확히 말하면 아직도 

SAT 시험이 ACT보다 단어나 문

장, 문제에서 조금 어렵다. 그러나 

SAT 의 경우 문제 지문이 짧다. 반

면 ACT는 지문과 문제가 길다. 따

라서 독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

ACT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. 지

문과 문제를 다 못 푸는 경우가 발

생한다.

문제와 단어가 다소 어렵고 짧은 

지문의 시험을 선택할 것인가? 지

문과 문제가 다소 쉽고 긴 지문의 

시험을 선택할 것인가? 그것은 선

택의 문제다.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

시험을 모두 풀어본 학생들의 점수

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. 따라

서 어느 시험을 봐도 결과는 비슷

하다. 독해 능력과 독서량, 그리고 

패턴에 얼마나 익숙해졌느냐에 따

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그것은 

미미하다.

▣ 명문 대학은 SAT를 선호한다?

사실과 전혀 다르다. 한때 동부 명

문 대학들이 SAT를 선호한 적이 

있었다. 그러나 지금은 어느 대학

이 어느 시험을 더 선호하는 일은 

결코 없다. 모든 대학들이 두 시험

을 똑같이 인정하고 있다. 

▣ ACT를 보면 SAT subject 시험을 

보지 않아도 된다?

이 룰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다. 

그렇다고 모든 대학이 모두 이 원

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. 일부 

대학의 경우 ACT를 보면 SAT 서

브젝트를 면제시켜 주는 곳이 있

다.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는 그 대

학이 어떤 SAT 서브젝트 정책을 갖

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

하고 대학 지원 준비를 해야 한다.

▣ 표준화 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않

아도 되는 옵셔널 대학은 제출하지 않

아도 된다?

이것도 대학마다 다르다. 그러나 

일반적으로 Optional 대학의 경우 

높은 SAT 성적을 갖고 있다면 분

명 제출하는 것이 좋다. SAT 성적이 

낮을 경우 이 점수를 제출하지 않고 

다른 강력한 요소, 예를 들어 GPA

나 에세이, 특별활동 등의 기록을 

내면 된다. 그러나 굳이 좋은 SAT 

성적을 내지 않을 이유는 없다. 

다나 커브 파크(Dana Cove Park)
남가주 가 볼 만한 곳

주말에 바닷바람이 쐬고 싶을 때 가

족들과 다녀오기 좋은 곳이다. 적당히 

걸으며 다른 바닷가에서 경험해 보지 

못했던 것들을 즐길 수 있다.

LA나 OC에서 5번 남쪽 방향으로 

달리다가 Exit 79에서 내려 우회전하

면 패시픽코스트하이웨이(PCH)와 만

난다. PCH를 타고 가다가 Dana Point 

Harbor Dr.를 만나면 좌회전, Golden 

Lantern길을 만나 좌회전하자마자 오

른쪽 주차장으로 진입한다. 이곳은 4

시간까지 주차비 무료이다. 

주차하고 바다를 바라보고 심호흡을 

한 뒤에 오른쪽으로 걸어간다. 요트들

의 선착장을 왼쪽으로 바라보고 오른

쪽은 PCH 길 위로 자동차들이 쌩쌩 

달리고 도로 건너편에는 깎아지른 절

벽 위에 대형 주택, 식당들이 줄지어 

있다. 

잠시 걷다 보면 다나 커브 파크에 이

르게 된다. 미국으로 이주했던 청교도

들이 타고 왔음직한 선박들이 정박해 

있는 곳이 보이고, 파크 앞에 그리 크

지 않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. 해수욕

은 물론 보트를 빌려 탈 수도 있고 서

핑을 할 수도 있다. 보트나 서핑을 위한 

보드 등을 대여해 주고 원하면 초보적

인 강습도 받을 수 있다. 

바비큐를 즐기고 싶다면 백사장 근처 

잔디밭에 그릴이 준비되어 있다. 필자

가 찾았던 지난 주말에는 한인 부부 대

여섯 쌍이 모여 고기를 구워 먹으며 도

란도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. 도시락

을 준비해 가는 것이 귀찮다면 식당을 

이용해도 좋다. 주차장 근처에 식당들

이 있으며 음식은 먹을 만했고, 가격도 

생각보다 비싸지 않았다. 

 주소: 24201 Dana Point Harbor Dr. 

              Dana Point, CA 92629


